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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2. 18.(화) 12:00
< 2. 19.(수) 조간 >

/ 배포 2025. 2. 18.(화) 08:30

효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대납을 요구한 행위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

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효성중공업㈜은 2021. 11. 및 2022. 2.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납하도록 구두

지시하였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

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효성중공업㈜은 심의일 이전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 비용 및 지연이자를 지급
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

하여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붙임>“효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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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효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세부내용

1  법 위반 내용 

□ (행위사실) 효성중공업㈜은 2021. 11. 및 2022. 2.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납하도록 구두로 지시하였다. 

  ㅇ 효성중공업㈜은 대납을 요구하며 관련 사유나 사후 정산 예정임을 

설명하는 등 수급사업자와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수급사업자는 효성중공업㈜ 임직원의 구두지시로 인해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었다. 

□ (위법성 판단) 효성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행위에 해당한다.

  ㅇ 효성중공업㈜은 피해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라거나,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초과하여 지급된 기성금을 반환받는 대신 다른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ㅇ 공정위는 ▲대납 공사가 당초 피해 수급사업자의 공사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대납을 요구할 당시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기성금이 초과 지급되었

다는 것은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사후적 주장에 불과한 점, ▲효성

중공업㈜은 이 사건 공사 외 다른 공사 예산 부족 또는 대금집행 편의

라는 자신의 필요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을 지시한 점, ▲대납 

요구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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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적용 법조)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조치 내용)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3  의의·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

하여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써, 건설현장에서 관행적

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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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효성중공업㈜ 일반현황 및 하도급법 규정

1. 효성중공업㈜ 일반현황

 (단위: 십억 원, 각 연도 기준일 기준)

피심인 기업집단
매출액 자산총액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우ㅇㅇ)

효성 2,355 2,589 3,096 3,034 3,486 3,416

※ 출처 : NICE Bizline 기업정보(nicebizline.com)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